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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5 자외선 차폐 섬유 

최근 지구의 환경에 대한 여러 문제 중 특히 프레온계 약품의 대량 사용으로 

인한 대기의 오존층 파괴는 지구상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을 증가시켜 피부에 

색소침착, 피부노화, 피부암 등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유발시킨다. 이러한 피해를 

방지할 수 있는 섬유소재가 자외선 차폐소재로써 유기화합물계의 자외선 흡수제

를 염색가공 단계 에서 침투시켜 자외선 에너지를 저 에너지로 전환시킴으로서 

직물의 자외선 투과량을 저하시켜 인체에 미치는 자외선의 영향을 최소화한 새로

운 섬유소재이다. 

<그림 5>는 자외선 차페가공효과를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. 

 

 
<그림 5> 자외선 차폐 가공 효과 

 

햇빛에 바래지 않고 시원한 효과를 주는 자외선 열선 차단 폴리에스터 섬유소

재는 부인용 블라우스, 유니폼, 우산 등에 이용된다. 몇 년 전부터 자외선 차단 

상품으로 선스크린 화장품, 양산, 자외선 센서 시계 등이 출현하였다. 이들 소재

의 대부분은 폴리에스터 고분자에 무기 미립자를 첨가한 제품이다. 



폴리에스터 섬유 내에 무기물을 균일하게 넣어 자외선 열선을 차폐하면서 인체

의 피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여러 화합물이 계속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. 

차폐제를 생지 표면에 도포하는 후가공법을 사용하면 세탁 내구성에 문제가 있

다. 이 때문에 폴리에스터에 차폐제를 이겨 넣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. 폴리에

스터의 단면은 마름모 및 T형의 이형을 응용하는데 이것은 이형 단면구조가 무

기물을 폴리에스터에 균일하게 분산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. 일반적으로 장

섬유용은 단섬유용에 비해 직물표면에 잔털이 적고 자외선 차폐효과가 떨어진다. 

따라서 장섬유용은 무기물의 비율을 단섬유용에 비해 높게 해주어야 하며 이렇게 

하여 개발된 장섬유용 자외선 차폐소재는 90% 이상의 자외선 차폐 효과를 갖는

다. 

일반적으로 무기물이 섬유 표면에 나오면 섬유와의 마찰특성 변화가 우려되므

로 초심구조로 하여 무기물이 투입된 심부를 일반 폴리에스터로 싸준다. 이러한 

자외선 차폐 섬유소재는 부인용 블라우스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되며 앞으로는 시

원한 열선 차폐에 중점을 둔 텐트나 자동차 커버 등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질 것

으로 기대된다. 이외에 가시 광선이나 적외선을 자유롭게 차폐할 수 있는 기술이 

개발되면 카페트, 커튼의 일광에 의한 변색을 막는 상품도 개발될 날이 멀지 않

을 것이다. 

 


